
§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, GPT 구독여부, 학점과 같은 정보를 조사하
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.

§ 서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4일~15일 동안 구글폼을 활용
해 설문을 실시하였다.

§ 설문 문항 다음과 같다.

- 단과대별로 학점의 분포, GPT 사용 목적 및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
과대를 조사하였다.

- 경제적 형편을 추정하기 위해 월 평균 소비금액을 조사하였다.

- GPT 사용률과 Plus/Pro 구독여부를 조사하였다. 구독하지 않을 시에는
경제적 형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 구독하지 않
는지 조사하였다.

- 직전학기 학점(4.3 만점)을 조사하였다.

§ 설문 응답자 43명 중 공과대학 18명을 제외한 단과대는 표본이 5명 이
하로 매우 작아 응답자 간의 비교 가능성과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
위해 공과대학 응답자 18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.

§ 설문문항과 GPT 구독여부에 따른 소비금액, 학점의 분포를 엑셀, R-
Studio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한다. 자료를 바탕으로 등분산 검정과
독립이표본 검정을 실시한다(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,
2025).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적은 탐색적 분석 성격을 가지므로, 통계적
검정의 유의수준은 일반적인 5%보다 완화된 15%수준(α = 0.15)으로
설정하였다.

§ 2022년 11월, ChatGPT의 등장을 계기로 생성형 AI의 시대가 본격화되
었다. 이후 OpenAI는 Plus(월 20$), Pro(월 200$) 요금제 출시로 가격에
따라 GPT 성능 및 접근성에 차등을 두었다. 이처럼 AI 접근성이 경제적
능력에 따라 달라질 경우, 정보 격차 심화 및 학습 성과 격차로 이어질
수 있다.

§ 경제적형편과 AI의 연관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소득수준과 생성형
AI 이용경험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(이해수, 이모란, 
2023, 377-394).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AI 리터러시, 즉 AI의 작동원리
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, 
AI 리터러시와 ChatGPT 사용방식과 학업적 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
구도 있다(Zhang, C. (Xinyi), Rice, R. E., & Wang, L. H., 2024). 이미 경
제적형편에 따라 AI의 사용유무 및 인식 수준이 다름은 선행연구를 통
해 확인할 수 있다.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유료
모델의 접근성 차이와 AI 모델 성능의 차이로 인한 성과의 차이에 대해
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.

§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AI 사용여부 및 유료모델 구독여부
의 차이가 있는지, 구독여부 차이로 발생한 모델의 성능차이는 학업 성
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. 특히 경제적 형편, AI 접근성
(GPT 유료 구독 여부),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AI의 가격 차
등화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 한다.

생성형 AI시대의불평등가속화
경제적상황, AI접근성,학업성과의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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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1. 응답자 단과대 분포 그림2. GPT 사용빈도

*공과대학 18명을 제외한 단과대는 표본이 5명 이하로 매우 작아
그림1 이후의 분석은 공과대학 18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임

그림3. GPT Plus 구독여부 그림4. GPT Plus 미구독 원인

가격부담

가격부담 &
필요성을느끼지못함

필요성을느끼지못함

그림5. GPT Pro 구독여부 그림6. GPT Pro 미구독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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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10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학점 박스플롯 그림11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학점 히스토그램 그림12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학점 커널 밀도 추정

그림7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월 평균 소비 박스플롯 그림8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월 평균 소비 히스토그램 그림9. Plus 구독여부에 따른 월 평균 소비 커널 밀도 추정

*Plus 요금제 구독자가 소비금액의 평균이 더 큼을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독립이
표본 t-검정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는 t = 1.2149, df = 11.779, p-value = 0.1241 로 나타났다. 

*Pro 요금제 구독자가 없어 Plus 요금제 구독여부에 따른 소비, 성적의 관계만 분석하였다.

* Plus 요금제 구독 여부에 따른 학점 평균이 다름을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독립
이표본 t-검정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는 t = -0.5178, df = 10.845, p-value = 0.615로 나타났다. 

*Plus 요금제 구독 여부에 따른 학점 분산의 차를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. 그 결
과는 F = 2.8283, df1 = 7, df2 = 9, p-value = 0.1488 로 나타났다. 

*Plus 요금제 구독 여부에 따른 소비금액 분산의 차를 검정하기 위해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. 
그 결과는 F = 2.2126, df1 = 7, df2 = 9, p-value = 0.2652 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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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 공과대학 학생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.

§ 모든 응답자가 GPT를 사용 중이며, 약 88.8%의 응답자가 GPT를 주 3~4회 이상
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GPT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

§ GPT Plus 요금제는 계정공유를 포함하여 약 44.4%가 구독 중이고, 미구독 사유 중
가격 부담(80%)이 필요성 인식(60%)보다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. GPT Pro 요금
제는 구독 중인 응답자가 없었고, 마찬가지로 가격부담(72.2%)이 요금제의 필요성
(50%)보다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. 이는 생성형 AI의 활용에서 경제적 형편이 진
입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§ GPT Plus 요금제 구독 여부에 따른 소비금액의 분석에서는, 그림7에서 구독자 그
룹(GPT Plus)의 사분위수 범위(약 60~120)가 비구독자 그룹(GPT Free)의 사분위수
범위(약 30~70)에 비해 눈에 띄게 컸다. 두 그룹의 소비금액 평균의 검정 결과 유
의확률 0.1241로 통계적으로 엄격한 기준(5%)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
에서 설정한 탐색적 유의수준(15%)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AI 유료모델 구독여부와
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.

§ GPT Plus 요금제 구독 여부에 따른 학점의 분석 결과에서는, 그림10, 11, 12에서
확인할 수 있듯 구독여부에 따른 학점의 평균 차이는 시각적으로 명확하지 않다.
실제로 두 그룹의 학점 평균의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.615로 유의수준 15%에서
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. 하지만 그림11, 12를 보면 GPT Plus 그룹은 성적의 분
포가 양봉형 분포를 보이며 GPT Free 그룹보다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.
이는 AI 접근성 뿐만 아니라 GPT 사용방식, AI 의존도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성
적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등분산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은 0.1488
로 통계적으로 엄격한 기준(5%)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, 본 연구의 유의수준
(15%)에서는 분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. 이는 유료 모델의 단순한 구
독 자체가 성적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AI 활용 방식과 의존 수준 등의 복합
적 요인이 적절히 작용될 경우 일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

§ 본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의 가격이 경제적 형편에 따른 정보 접근의 불평등과 성
과의 격차를 심화할 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AI 기반 교육이나 관
련 정책 수립 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.

§ 다만 본 연구는 단과대 별로 유의미한 표본의 수를 얻지 못해 18명의 공과대학 학
생들에 한하여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.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단과대와 더
큰 표본을 바탕으로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.

*’예’, ‘계정공유를 통해 구독’ 그룹을 묶어 GPTPlus,
‘아니오’ 그룹을 GPTFree로 설정하였다.


